
288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related to skipping breakfast in high school girls.
Methods: A survey of a total of 581 high school girls residing in Incheon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according to the breakfast frequency: “breakfast 
skipping” group (eating breakfast ≤ 2 times/week, n = 250) and “breakfast eating” group 
(eating breakfast ≥ 3 times/week, n = 331). This study compar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lifestyles, interest in weight control and beauty care, food habits, the reasons and symptoms 
of skipping breakfast, as well as the attitude toward breakfast between the 2 groups.
Results: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16.5 years old. Approximately, 33.9%, 33.6%, 
and 32.5% of the subjects were in first grade, second grade, and third grade, respectivel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showed 
a high interest in weight control, and beauty care than the breakfast eating group.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consumed more afternoon snacks and late-night snacks, and ate 
dinner irregularly. Although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experienced the negative effects of 
skipping breakfast, they showed low recognition for the importance or role of breakfast. The 
most common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was lack of time, which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late wake-up time and the time spent on make-up or beauty-care.
Conclusion: Skipping breakfast by high school girls was related to a high interest in beauty 
care, irregular meals and low attitude toward the importance of breakfast for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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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nutrition education to chang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female adolescent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breakfast by recognizing that 
breakfast can affect not only balanced nutrition and health, but also healthy physical beauty.

Keywords: breakfast, adolescents, lifestyle, beauty, attitude

서론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
기까지 이어져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 규칙적인 식사의 섭취는 균형 잡힌 영양의 근간이 

되고, 특히 아침식사의 섭취는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학습 태도에 좋은 영향을 주며, 다른 

끼니에서의 과식을 막아 비만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그러나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의 평균적으로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2011년 7.2%, 2014년 7.7%, 2017년 6.3%로 

나타났으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017년도에는 22.6%로 2011년 

(13.4%)과 2014년 (16.0%)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먹지 않는다
고 답한 비율은 여자 청소년 (31.1%)이 남자 청소년 (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2]. 2018년 청
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아침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여학생의 비
율 (72.8%)이 남학생 (65.2%)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전북 익산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아침식사를 거르기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 (38.7%), 대학교 때 (25.7%), 중학교 때 

(23.4%) 순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을 거르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청소년기에 아
침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이 성인이 된 대학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4]. 이상과 같이 청소
년의 아침식사의 불규칙성은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하면서 더
욱 심화되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에서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이기 때문에 늦은 취침 시간으로 인한 수면 부족,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올바르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천지역 초중고 남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여자 고등학생은 늦게 일어나 시간이 

없어서 (47.7%), 입맛이 없어서 (25.0%)의 비율이 높았다 [5]. 지금까지 아침식사의 섭취와 학
업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왔고, 아침식사와 학업과의 긍정적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6-8].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면의 효과를 교육 생산 함수 (education production 

function)를 활용하여 조사 한 연구에서 아침식사 횟수가 1회 증가할수록 고등학생의 경우 국
어점수 약 0.24점, 영어점수 약 0.39점, 수학점수 약 0.36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와 같이 아침식사의 학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의 높은 결식률과 지
속적인 결식률 증가는 환경이나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관여하고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외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며, 

대인관계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모만족도가 제시되었다 [9]. 청소년은 내
면적 가치보다는 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성장기에 맞게 변화하는 외모를 수용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는 것 보다는 매력적으로 가꾸는 것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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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과 부산 지역의 인문계와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 [11]의 연
구에서는 미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
해서 40.9%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여자 고등학생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외모를 가꾸는 행
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보고를 살
펴보면,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절반 이상인 52.2%가 메이크업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51.2%이고, 과거에 다이어트 경험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하면 

71.8%의 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 다이어트 

방법은 식사량 줄이기 (72.8%)로 나타났다 [13]. 이것은 청소년기의 여고생들이 외모에 관심
이 외모 가꾸기와 불규칙한 식습관 특히 아침결식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침결식률이 특히 높은 여자 고등학생의 아침결식 실태와 관련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 일부 지역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결식 실태 및 라이프스타
일, 외모에 대한 관심도, 아침결식의 원인과 증상,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
하여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
고, 이를 통해 여고생의 아침식사 섭취를 증가시키고 올바른 식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인천 부평구의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에 각각 위치한 2개의 여자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
로 2019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미회수 설문지와 무성의한 답변 19부를 제외한 총 581

부 (분석률 96.0%)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KNU_IRB_2019-29)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한 문항은 선행연구 [14-16]에서 사용된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일반사
항 (학년 및 연령, 함께 동거하는 가족원 수, 어머니의 취업 유무, 한 달 용돈, 신장과 체중), 라
이프스타일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등교 시간, 등교 소요 시간, 기상 후부터 등교 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활동, 등교하는 방법, 운동시간), 체중조절과 외모에 대한 관심도, 식
행동 (끼니별 식사빈도, 편의점 편의식 섭취빈도, 학교에서 당이 들어간 가공 음료의 섭취빈
도, 아침식사 소요 시간, 아침식사의 형태, 아침식사 장소, 아침식사를 함께 먹는 사람), 아침
결식의 원인 및 증상,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 항목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체중조절과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아침식사에 대
한 태도는 아침식사와 학업, 아침식사와 기억력, 아침결식과 수업 태도, 아침식사와 집중력, 

아침식사와 비교한 아침잠의 중요도, 아침식사와 비교한 시간절약의 중요도, 아침식사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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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아침결식과 체중조절(감량)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문항 중 아침식사와 비교한 아침잠의 중요도, 아침식사와 비교한 

시간절약의 중요도, 아침결식과 체중조절(감량)은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영양(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 

조사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담당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
에게 설문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학생이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를 배부 받아 설문지에 직접 답변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조사된 모든 자료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측정도구에 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의 경우 Cronbach's α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
로 Cronbach's α값이 0.6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하였을 때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는 0.7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침식
사의 빈도는 매일, 주 5–6회, 3–4회, 1–2회, 먹지 않음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대상자는 아침식사 빈도에 따라 주 2회 이하 아침식사를 하는 대상자를 아침결식군 (250명, 

43.0%), 주 3회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대상자를 아침식사군 (331명, 57.0%)으로 분류하였다.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에 대한 분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
의 아침식사의 빈도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아침식사군은 대상자의 50분위가 포함되는 범위
로 결정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범주형 범수는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연속형 변수는 각 

군의 평균치를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
였다.

결과

일반사항
대상자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16.5세
였고, 1학년 33.9%, 2학년 33.6%, 3학년 32.5%였으며,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평균 연령 

및 학년의 분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4명이 각각 52.4%, 6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침결식 여부는 가족 수와 유
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면서 아침결식군에서는 3명 이하나 5명 이상의 비율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았다 (p < 0.05).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두 군 모두 전일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높
은 비율을 보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아침결식 여부와 용돈 간에는 유의
적인 관련성을 보이면서 10만원 이상 용돈을 사용하는 비율에서 아침결식군 (36.4%)이 아침
식사군 (22.1%)에 비해 높았다 (p < 0.01). 대상자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 및 체질
량지수의 분포는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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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대상자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취침 시간은 아
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1–2시 이전이 각각 34.4%,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
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취침 시간 분포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기상 시간은 아침결식
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6시 이전에 일어나는 비율이 낮았고, 7시 반 이후에 일어나는 비
율이 높았다 (p < 0.001). 평균 수면시간은 5.9시간이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등교를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에 대하여 아침결식군의 경우 8시 이후가, 아침식사군
의 경우 7시 반–8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등교 

소요시간은 아침결식군의 경우 평균 24.1분이었으며, 아침식사군은 25.3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등교 전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활동으로는 아침결식군의 경우 

‘화장 등 미용’이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침식사군의 경우 ‘아침식사’가 42.6%

로 가장 높아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 < 0.001). 등교하는 방법은 두 군 모두 버스
를 타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걸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및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
대상자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체중조절 및 외모 가꾸기 관심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체중조절 관심도의 경우 아침식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
으나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이 높았으며, 외모 가꾸기 관심도의 경우 아침결식군이 아침식
사군에 비하여 매우 높음의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체중조절과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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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Breakfast skipping (n = 250) Breakfast eating (n = 331) χ2 value (p)
Age (yrs) 16.5 ± 0.9 16.5 ± 1.0 −0.031) (0.975)
Grade 3.69 (0.158)

First 83 (33.2) 114 (34.4)
Second 94 (37.6) 101 (30.5)
Third 73 (29.2) 116 (35.1)

Family size 7.23 (0.027)
3 or less 60 (24.0) 59 (17.8)
4 131 (52.4) 210 (63.4)
5 and more 59 (23.6) 62 (18.7)

Employment status of mother 2.22 (0.329)
Housewife 100 (40.0) 113 (34.1)
Part time job 43 (17.2) 59 (17.8)
Full time job 107 (42.8) 159 (48.0)

Monthly allowance (won) 16.22 (0.001)
< 50,000 65 (26.0) 111 (33.5)
≥ 50,000, < 100,000 94 (37.6) 147 (44.4)
≥ 100,000, < 150,000 61 (24.4) 42 (12.7)
≥ 150,000 30 (12.0) 31 (9.4)

Height (cm) 161.4 ± 5.1 161.4 ± 5.2 0.031) (0.975)
Weight (kg) 56.4 ± 9.1 55.7 ± 8.9 0.941) (0.345)
BMI (kg/m2) 2.58 (0.461)

< 18.5 30 (12.0) 55 (16.6)
≥ 18.5, < 23 147 (58.8) 188 (56.8)
≥ 23, < 25 41 (16.4) 51 (15.4)
≥ 25 32 (12.8) 37 (11.2)
Average 21.6 ± 3.0 21.4 ± 3.1 0.991) (0.32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umber (%).
1)t-value.



가꾸기 관심도에 대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체중조절관심도는 아침결식군 3.8점, 아
침식사군 3.6점,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는 아침결식군 3.8점, 아침식사군은 3.6점으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두 항목 모두 아침결식군이 높았다 (각각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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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leep time and life routine in the morning time of the subjects
Variables Breakfast skipping (n = 250) Breakfast eating (n = 331) χ2 value (p)
Bed time 3.71 (0.294)

Before 12:00 a.m. 17 (6.8) 29 (8.8)
12:00 a.m.–before 1:00 a.m. 67 (26.8) 102 (30.8)
1:00 a.m.–before 2:00 a.m. 86 (34.4) 116 (35.1)
After 2:00 a.m. 80 (32.0) 84 (25.4)

Wake-up time 24.44 (< 0.000)
Before 6:30 a.m. 24 (9.6) 40 (12.1)
6:30 a.m.–before 7:00 a.m. 47 (18.8) 97 (29.3)
7:00 a.m.–before 7:30 a.m. 106 (42.4) 149 (45.0)
After 7:30 a.m. 73 (29.2) 45 (13.6)

Length of sleep (hrs) 5.9 ± 1.2 5.9 ± 1.0 −0.161) (0.875)
Time to go to school 5.01 (0.175)2)

Before 7:00 a.m. 4 (1.6) 6 (1.8)
7:00 a.m.–before 7:30 a.m. 30 (12.0) 48 (14.5)
7:30 a.m.–before 8:00 a.m. 105 (42.0) 160 (48.3)
After 8:00 a.m. 111 (44.4) 117 (35.4)

Time required to get to school (min) 24.1 ± 12.0 25.3 ± 11.5 −1.181) (0.240)
Most time-consuming pre-school activities 110.91 (< 0.000)

Study 35 (14.0) 17 (5.1)
Breakfast 12 (4.8) 141 (42.6)
Beauty care 97 (38.8) 85 (25.7)
Washing 54 (21.6) 55 (16.6)
Others 52 (20.8) 33 (10.0)

Method of getting to school 11.53 (0.021)
On foot 96 (38.4) 109 (32.9)
Family car 33 (13.2) 70 (21.2)
Public bus 112 (44.8) 139 (42.0)
Shuttle bus 6 (2.4) 13 (3.9)
Others 3 (1.2) 0 (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umber (%).
1)t-value. 2)Fisher's exact test.

Table 3. Interests in weight control and beauty care of the subjects
Variables Breakfast skipping (n = 250) Breakfast eating (n = 331) χ2 value (p)
Weight control 8.83 (0.066)

Very low 22 (8.8) 32 (9.7)
Low 13 (5.2) 29 (8.7)
Neutral 44 (17.6) 80 (24.2)
High 86 (34.4) 103 (31.1)
Very high 85 (34.0) 87 (26.3)
Average score1) 3.8 ± 1.2 3.6 ± 1.2 2.332) (0.020)

Beauty care 12.72 (0.013)
Very low 11 (4.4) 13 (3.9)
Low 11 (4.4) 32 (9.7)
Neutral 67 (26.8) 101 (30.5)
High 83 (33.2) 117 (35.4)
Very high 78 (31.2) 68 (20.5)
Average score1) 3.8 ± 1.1 3.6 ± 1.0 2.672) (0.00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umber (%).
1)Very low 1, low 2, neutral 3, high 4, very high 5. 2)t-value.



아침식사관련 식행동
대상자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아침식사 관련 식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침결
식군의 58.0%는 아침식사를 전혀 섭취하지 않았으며, 아침식사군의 61.1%는 매일 아침식사
를 섭취하였다. 대상자의 오전 간식 섭취 빈도는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점심식
사는 ‘매일 먹음’이 아침결식군 78.4%, 아침식사군 84.6%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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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ake frequency of meals, convenience food, and processed beverages of the subjects
Variables Breakfast skipping (n = 250) Breakfast eating (n = 331) χ2 value (p)
Breakfast 581.0 (< 0.000)

Everyday 0 (0.0) 202 (61.1)
5–6 times/wks 0 (0.0) 66 (19.9)
3–4 times/wks 0 (0.0) 63 (19.0)
1–2 times/wks 105 (42.0) 0 (0.0)
Never 145 (58.0) 0 (0.0)

Morning snack 7.69 (0.104)
Everyday 16 (6.4) 19 (5.7)
5–6 times/wks 19 (7.6) 16 (4.8)
3–4 times/wks 44 (17.6) 45 (13.6)
1–2 times/wks 72 (28.8) 84 (25.4)
Never 99 (39.6) 167 (50.5)

Lunch 4.44 (0.320)1)

Everyday 196 (78.4) 280 (84.6)
5–6 times/wks 41 (16.4) 37 (11.2)
3–4 times/wks 6 (2.4) 8 (2.4)
1–2 times/wks 5 (2.0) 5 (1.5)
Never 2 (0.8) 1 (0.3)

Afternoon snack 12.39 (0.015)
Everyday 19 (7.6) 37 (11.2)
5–6 times/wks 28 (11.2) 24 (7.3)
3–4 times/wks 70 (28.0) 67 (20.2)
1–2 times/wks 85 (34.0) 111 (33.5)
Never 48 (19.2) 92 (27.8)

Dinner 12.16 (0.016)
Everyday 161 (64.4) 240 (72.5)
5–6 times/wks 35 (14.0) 53 (16.0)
3–4 times/wks 31 (12.4) 25 (7.6)
1–2 times/wks 17 (6.8) 8 (2.4)
Never 6 (2.4) 5 (1.5)

Late night snack 15.65 (0.004)
Everyday 6 (2.4) 7 (2.1)
5–6 times/wks 12 (4.8) 15 (4.5)
3–4 times/wks 56 (22.4) 37 (11.2)
1–2 times/wks 106 (42.4) 146 (44.1)
Never 70 (28.0) 126 (38.1)

Convenience food at convenience stores 30.70 (< 0.000)
≥ 5 times/wks 30 (12.0) 19 (5.7)
3–4 times/wks 73 (29.2) 54 (16.3)
1–2 times/wks 85 (34.0) 117 (35.4)
1–3 times/mon 48 (19.2) 114 (34.4)
Never 14 (5.6) 27 (8.2)

Processed beverages at school 25.80 (< 0.000)
≥ 1/day 39 (15.6) 20 (6.1)
3–4 times/wks 59 (23.6) 54 (16.3)
1–2 times/wks 75 (30.0) 107 (32.3)
1/2 wks 31 (12.4) 52 (15.7)
1/mon 21 (8.4) 38 (11.5)
Never 25 (10.0) 60 (18.1)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1)Fisher's exact test.



다. 오후 간식 섭취는 아침결식군의 경우 ‘매일 먹음’ 7.6%, ‘주 5–6회’ 11.2%, ‘주 3–4회’ 28.0%, 

‘주 1–2회’ 34.0%, ‘먹지 않음’ 19.2%이었으며, 아침식사군의 경우 ‘매일 먹음’ 11.2%, ‘주 5–6

회’ 7.3%, ‘주 3–4회’ 20.2%, ‘주 1–2회’ 33.5%, ‘먹지 않음’ 27.8%로 아침결식군의 오후 간식 섭
취빈도가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았다 (p < 0.05). 저녁식사 섭취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
군 모두 ‘매일 먹음’ 각각 64.4%, 72.5%로 나타났고,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저녁
을 결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p < 0.05). 야식 섭취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주 1–2회’

가 각각 42.4%, 44.1%, ‘먹지 않음’이 각각 28%, 38.1%, ‘3–4회’가 각각 22.4%, 11.2% 순으로 나
타났고, 아침결식 여부와 야식 섭취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p < 0.01).

편의점 편의식 섭취에 대하여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주 1–2회’가 각각 34.0%, 35.4%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침결식군 경우 ‘주 3–4회’ 29.2%, ‘한 달에 1–3회’ 19.2%, ‘주 5회 이
상’ 12.0%순 이었으며, 아침식사군은 ‘한 달에 1–3회’ 34.4%, ‘주 3–4회’ 16.3%, ‘전혀 먹지 않
음’ 8.2%의 순으로 나타나 아침결식군에서 편의점 편의식을 자주 섭취하는 빈도가 높았다 

(p < 0.001). 학교내에서 가공음료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채음료 등) 섭취에 대하여 아침결
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주 1–2회’가 각각 30.0%,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침결식군
의 경우 ‘주 3–4번’ 23.6%, ‘1일 1번 이상’ 15.6%, ‘2주 1번’ 12.4% 순이었으며, 아침식사군은  

‘먹지 않음’ 18.1%, ‘1주 3–4번’ 16.3%, ‘2주 1번’ 15.7%, ‘한 달에 1번’ 11.5%순으로 나타나, 아침
결식군이 주 1회 이상 가공음료를 섭취하는 빈도가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았다 (p < 0.001).

대상자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아침식사 소요시간, 식사형태 및 식사 동반자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침식사 소요시간에 대하여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5분 이상–10분 미
만’이 각각 34.8%,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침결식군의 경우 ‘10분 이상–15분 미만’

이 30.8%, ‘5분 미만’이 30.4%, 아침식사군의 경우 ‘10분 이상–15분 미만’이 40.8%, ‘20분 이상’이 

8.8%로 나타나 아침결식과 빠른 식사속도와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p < 0.00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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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reakfast-eat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Variables Breakfast skipping (n = 250) Breakfast eating (n = 331) χ2 value (p)
Length of eating breakfast (min) 53.84 (< 0.000)

< 5 76 (30.4) 25 (7.5)
≥ 5, < 10 87 (34.8) 142 (42.9)
≥ 10, < 15 77 (30.8) 135 (40.8)
≥ 20 10 (4.0) 29 (8.8)

Breakfast type 39.14 (< 0.000)
Rice 114 (45.6) 234 (70.7)
Bread 51 (20.4) 30 (9.1)
Cereal and dairy products 38 (15.2) 26 (7.8)
Fruit/juice/green juice 30 (12.0) 28 (8.5)
Others 17 (6.8) 13 (3.9)

Place for breakfast 36.91 (< 0.000)
House 177 (70.8) 283 (85.5)
School 35 (14.0) 33 (10.0)
Convenience stores 8 (3.2) 0 (0.0)
On the go 15 (6.0) 15 (4.5)
Others 15 (6.0) 0 (0.0)

Breakfast company1)

Parents 106 (42.7) 165 (49.9) 2.88 (0.090)
Sisters & brothers 83 (33.5) 136 (41.1) 3.50 (0.061)
Friends 18 (7.3) 22 (6.7) 0.08 (0.774)
Alone 129 (52.0) 149 (45.0) 2.78 (0.095)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1)Multiple response.



침식사의 주된 형태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밥류’가 각각 45.6%, 70.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아침식사군의 밥류 섭취가 월등히 높았다. 아침결식군의 경우 ‘빵류’ 20.4%,  

‘씨리얼과 유제품’ 15.2%, ‘과일/주스/녹즙’ 12.0%였으며 아침식사군의 경우에는 ‘빵류’ 9.1%, 

‘씨리얼과 유제품’ 7.8%, ‘과일/주스/녹즙’ 8.5%로 아침결식 여부와 아침식사 형태 간에 유
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p < 0.001).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먹는 장소는 아침결식군과 아
침식사군 모두 ‘집’이 각각 70.8%, 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침결식군의 경우 ‘학교’ 

14.0%, ‘편의점’ 3.2%, ‘이동 중’ 6.0%였고, 아침식사군의 경우 ‘학교’ 10.0%, ‘이동 중’ 4.5%로 

아침결식군의 경우 아침식사 장소가 집 이외의 편의점, 학교 등의 장소인 비율이 높은 경향
을 보였다 (p < 0.001). 아침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중 선택법으로 조사한 결과 아
침결식군의 경우에는 ‘혼자’ 52.0%, ‘부모님’ 42.7%, ‘형제’ 33.5%, ‘친구’ 7.3%이었고, 아침식
사군의 경우는 ‘부모님’ 49.9%, ‘혼자’ 45.0%, ‘형제’ 41.1%, ‘친구’ 6.7%로 나타났다.

아침결식 원인 및 결식에 따른 증상
대상자의 아침결식 원인 및 아침결식에 따른 증상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아침결식 

이유에 대하여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각각 72.3%, 74.1%

로 가장 높았고, ‘식욕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되어서’, ‘준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체중조절
을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아침결식 시 나타나는 증상은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짐’이 각각 

61.2%, 59.8%였고, 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수업시간에 졸림’은 각각 59.6%, 46.8%의 비율로 아침결식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증상
을 호소하였다 (p < 0.01). ‘기운이 없음’은 각각 38.8%, 56.5%의 비율로 아침식사군이 유의적
으로 높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p < 0.001). ‘간식을 많이 먹음’은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고 각각 35.6%, 32.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기억력이 떨어짐’은 각각 31.2%, 21.8%

의 비율로 아침결식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p < 0.001). ‘점심 과식’은 각각 

30.0%, 28.1%의 비율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배가 아프거나 속쓰림’은 각각 28.4%, 

37.5%의 비율로 아침식사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p < 0.05). ‘사소한 일에
도 짜증이 잘 난다’ 각각 7.2%, 11.8%의 비율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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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and Skipping breakfast symptoms
Variables Breakfast skipping (n = 249) Breakfast eating (n = 321) χ2 value (p)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5.87 (0.218)1)

Lack of time 180 (72.3) 238 (74.1)
Loss of appetite 47 (18.9) 52 (16.2)
Indigestion 18 (7.2) 16 (5.0)
No one to prepare 2 (0.8) 9 (2.8)
Weight control 2 (0.8) 6 (1.9)

Symptoms of skipping breakfast2)

Low energy 97 (38.8) 187 (56.5) 17.85 (< 0.000)
Loss of concentration 153 (61.2) 198 (59.8) 0.11 (0.736)
Loss of memory 78 (31.2) 72 (21.8) 6.64 (0.010)
Sleepiness in class 149 (59.6) 155 (46.8) 9.31 (0.002)
Stomachache/heartburn 71 (28.4) 124 (37.5) 5.25 (0.022)
Eating a lot of snacks 89 (35.6) 106 (32.0) 0.82 (0.366)
Overeating at lunch time 75 (30.0) 93 (28.1) 0.25 (0.616)
Annoyance 18 (7.2) 39 (11.8) 3.38 (0.066)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1)Fisher's exact test. 2)Multiple response.



아침식사관련 태도
대상자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는 Table 7과 같다. 아침결식군과 아침식
사군의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학업에 도움이 된다’ 각각 3.5점, 4.1점 (p < 0.001), ‘아침식
사를 하는 것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 각각 3.5, 3.8점 (p < 0.001),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수업태도에 나쁜 영향을 준다’ 각각 2.8, 3.4점 (p < 0.001),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각각 3.5, 4.0 (p < 0.001), ‘아침잠을 자는 것이 아침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
다’ 각각 2.1, 2.6점 (p < 0.001),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침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각각 

2.6, 3.2점 (p < 0.001),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각각 3.7, 4.3점 (p < 0.001),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각각 3.8, 4.0점 (p < 0.05) 으로 아침식사
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8가지 항목에 대하여 모두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아침
결식군의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점수가 낮았다. 8가지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한 아침식사에 대
한 총 태도점수는 아침결식군이 평균 25.6점, 아침식사군이 29.4점으로 아침결식군이 아침식
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01).

고찰

여고생의 아침결식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아침식사 빈도에 따
라 주 2회 이하 아침식사 시 아침결식군 (250명), 주 3회 이상 아침식사 시 아침식사군 (331명)

으로 분류하였다. 아침결식 상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에서 아침결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
하다 [14,18].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아침식사 섭취빈도는 아침결식군의 절반 이상인 58%

는 전혀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42%는 주 1–2정도 아침식사를 섭취하였다. 아침식
사군의 경우 대상자의 34.8%가 매일 아침식사를 하였고, 19.9%가 주 5–6회, 19.0%가 3–4회 

아침식사를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침결식률이 높은 고등학생의 특성과 아침식사 빈
도의 분포를 고려하여 아침식사군의 경우 일주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3–4회 이상을 아침식
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아침결식군의 경우 주 5회 이상 결식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행태조사에서도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비
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아침결
식군은 43.0%, 아침식사군은 57%로 나타나, 2019년 청소년행태조사 통계표에 제시된 고등
학생의 주 5회 이상 결식률 36.7%에 비하여 결식군의 비율이 높았다 [19]. 이렇게 구분한 두 

군 간에 평균 연령, 학년 분포, 어머니의 직업상태, 비만도 분포 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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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ttitude about breakfast
Variables Breakfast skipping (n = 250) Breakfast eating (n = 331) t-value (p)
I think that eating breakfast helps me study 3.5 ± 1.0 4.1 ± 0.8 −7.35 (< 0.000)
I think that eating breakfast helps improve my memory 3.5 ± 1.1 3.8 ± 1.0 −4.51 (< 0.000)
I think that skipping breakfast has a bad influence on my class attitude 2.8 ± 1.1 3.4 ± 1.1 −6.28 (< 0.000)
I think that eating breakfast helps improve my concentration 3.5 ± 1.0 4.0 ± 0.9 −5.48 (< 0.000)
I think that sleeping in the morning is more important than having 
breakfast1)

2.1 ± 1.1 2.6 ± 1.1 −5.36 (< 0.000)

I think that saving time is more important than having breakfast1) 2.6 ± 1.0 3.2 ± 1.0 −7.27 (< 0.000)
I think that having breakfast is important for good health 3.7 ± 0.9 4.3 ± 0.7 −8.14 (< 0.000)
I think that skipping breakfast helps lose weight1) 3.8 ± 0.9 4.0 ± 1.0 −2.46 (0.014)
Total score2) 25.6 ± 5.0 29.4 ± 4.5 −9.77 (< 0.0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All variables were measures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1)Negative question. 2)Maximum 40.



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결식 여부와 용돈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면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비율이 아침결식군 (36.4%)에서 아침식사군 (22.1%)보다 높았다 (p < 0.01). 인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 [18]의 연구에서도 한 달 용돈은 아침식사 빈도와 유의
적인 관련성을 보여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군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비율이 52.2%로 가장 높
은 반면, 주 1–6회 아침식사를 하는 아침불규칙식사군과 아침결식군은 5–10만원 이상의 비율
이 각각 44.8%, 49.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시내와 경기도 파주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Kim과 Kim [20]의 연구에서도 한 달 용돈이 5만원 이하로 용돈이 적을수록 규칙적인 

식사비율 (52.6%)이 높았고, 한 달 용돈이 21만원 이상으로 가장 많을 때 불규칙적인 식사비
율 (64.5%)이 높게 나타나 많은 용돈사용과 식사의 불규칙성간에 관련성을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도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해 편의점 편의식, 가공음료의 섭취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소년기 고등
학생에서 아침결식과 같은 불규칙한 식습관은 부족한 식사섭취 보충을 위한 용돈의 사용 증
가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평균 수면시간은 5.9시간이었으며, 아침 기상 시간
은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6시 이전에 일어나는 비율이 낮고, 7시 반 이후에 일
어나는 비율이 높아,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제12차 청소년건강행
태조사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Hwang [21]의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아침
식사 섭취 비율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우 (62.4%)가 늦게 일어나는 경우 (37.6%)보다 높
게 나타났다.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22]의 연구에서는 평균 수면시간
이 6.1시간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4년도)를 대
상으로 한 Seo와 Choi [2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주중 수면시간은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이 3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두 군간에 등교 출발시각의 분포와 등
교 소요시간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등교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활동에 대하
여 아침결식군의 경우 ‘화장 등 미용’이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씻기’ 21.6%, ‘기타’ 20.8%, ‘아침학습’ 14.0%, ‘아침식사’ 4.8%로 나타났으며, 아침식사군은 

‘아침식사’ 42.6%, ‘화장 등 미용’ 25.7%, ‘씻기’ 16.6% 순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p < 0.001).

본 연구에서 아침결식 여부와 체중조절 및 외모에 대한 관심도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
면서 아침결식군의 체중조절 및 외모 가꾸기 관심도가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각각 p < 0.05, p < 0.01).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 [24]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은 많으나 현재 외모와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서 외모관리행
동과 함께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외모 및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만을 조사하였으나, 아침결식군의 외모와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아침결식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하거나, 아침시간에 외모 가꾸기
를 위해 아침식사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아침결식과 관련된 식행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침결식군의 경우 저녁을 먹지 않거나 불규
칙적으로 먹는 비율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은 반면, 오후 간식과 야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편의점의 이용 및 학교에서의 가당음료의 섭취빈도가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
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아침결식 후 지연된 식사로, 공복감을 달래는 오후 간식을 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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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저녁식사의 섭취가 불규칙해지고 늦은 저녁 야식의 섭취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용인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와 Kim [25]의 연구에서 아침결식으로 인
해 간식 섭취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학생 (51.6%)이 남학생 (35.6%)보다 높았
으며, 아침결식으로 인한 간식 섭취가 저녁결식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남학생 (35.3%)보다 여
학생 (53.4%)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여학
생의 아침결식이 이후 식사나 간식의 섭취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여 준다. 2017년 제13차 청
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Kim 등 [26] 연구에서 아침을 5일 이상 결식한 군은 

5일 미만 결식한 군에 비해 가당음료를 하루 1회 이상 마시는 비율이 1.27배 (95% confidence 

interval, 1.21–1.34)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침식사의 섭취는 간식을 포함한 이후 

식사의 규칙적 섭취와 같은 바람직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주된 아침식사 형태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밥류’가 각각 

45.6%,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밥류 외에 아침식사를 다른 형태로 섭취하는 비율은 아
침결식군 (54.4%)이 아침식사군 (29.3%)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Park [27]의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침식사 종류로 

‘한식형태의 밥, 국, 반찬’이 각각 57.4%, 50.0%로 가장 많았으며, ‘빵과 시리얼’이 각각 14.8%, 

16.5%, ‘김밥, 주먹밥, 밥버거’ 가 각각 12.0%, 16.1%의 비율로 아침식사 섭취 시 밥류 중심의 

음식 형태가 높게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먹는 장소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
두 ‘집’이 각각 70.8%, 85.5%로 나타나 두 군 모두 주된 아침식사 장소는 집이지만, 아침 결식
군의 경우 ‘학교’, ‘편의점’, ‘이동 중’에 먹는 비율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았다.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의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아침식사 장소
는 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28]. 그러나, 아침을 자주 결식하는 경
우 편의점이나 학교로 이동 중에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침결식 이유에 대하여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72.3%, 

74.1%로 주된 이유였다. 용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와 Kim [25]의 연구에서는 여
학생의 경우 아침결식 이유가 ‘잠을 더 자기 위해’ 47.7%, ‘입맛이 없어서’ 20.6%, ‘아침식사준
비가 안 되어서’ 12.9%, ‘습관적으로’ 11.0% 순의 결과를 보였다. 인천지역 초중고 남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Lee 등 [5]의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여자 고등학생의 

47.7%가 늦게 일어나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2015 식품소비행태 조사 원시자료를 이
용한 Park과 You [2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경우 아침결식을 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
고 응답한 결과가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침결식군의 경우 아침 기상 시
간은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늦은 시간대의 분포가 높았고, 등교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
하는 활동에 대해 아침결식군에서 ‘화장 등 미용’이 38.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과 연관지
어 보면 늦은 기상과 바쁜 아침시간에 외모 가꾸기에 소비하는 시간으로 인하여 아침식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추론할 수 있다.

아침결식 증상은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짐’이 약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고등학생에서 아침결식이 학습에 지대한 지장
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상별로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
침결식이 습관화된 아침결식군은 아침결식의 증상으로 학습과 관련된 부작용인 수업시간
에 졸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증상을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더 호소한 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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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사의 섭취가 습관화된 아침식사군의 경우는 아침결식 시 기운이 없고, 배가 아프거나 속
이 쓰린 신체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와 경기도 파주지역 남녀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 [20]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식사에 대한 물
음에 남학생은 점심 (41.0%)이라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은 아침 (39.8%)이라고 대답했다. 용
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와 Kim [2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아침결식 증
상으로 배고픔과 어지러움에 대한 신체적인 증상이 가장 많았으며, 아침결식이 소극적 신체
활동, 간식이나 과식과 같은 부정적인 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8가지 항목에 대하여 모두 두 군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
서 아침결식군의 점수가 낮았다. 특히 항목별로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에서 아침잠
을 자는 것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침식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부정적 태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향은 아침결식군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결식군의 경우 아침
식사군에 비하여 아침식사가 학습이나 기억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낮고, 체중조
절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높았다. 용인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와 Kim [25]

의 연구에서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 남학생 (p < 0.05)과 여학생 (p < 0.001) 모두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높아질수록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
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학생이 아침식사 섭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제13차 (2017년) 청
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중강도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0].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ok 등 [3]의 연구에
서는 영양교육을 받은 여고생의 아침식사 규칙성 비율 (71.2%)이 영양교육을 받지 않은 여고
생 (68.7%)보다 높게 나타나 영양교육이 아침식사의 규칙적인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고생의 아침결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해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고 스스로의 건
강을 위해 아침식사를 섭취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약

본 연구는 아침결식률이 높은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아침결식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
하고자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여고생 5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침식사 빈도
에 따라 주 2회 이하 아침식사를 하는 대상자를 아침결식군 (250명, 43.0%), 주 3회 이상 아침
식사를 하는 대상자를 아침식사군 (331명, 57.0%)으로 분류하여 일반적 사항, 라이프스타일, 

체중조절과 외모에 대한 관심도, 식행동, 아침결식의 원인 및 증상,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5세였고,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평균 

연령 및 학년의 분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아침결식 여부와 용돈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
성이 제시되어 아침결식군이 한 달에 사용한 용돈이 10만원 이상인 비율 (36.4%)에서 아침식
사군 (22.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취침 시간의 분포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기상 시간은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6시 이전에 일
어나는 비율이 낮았고, 7시 반 이후에 일어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등교 전 가장 많
은 시간을 소요하는 활동에는 아침결식군의 경우 화장 등 미용이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침식사군의 경우 아침식사가 42.6%로 가장 높아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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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중조절 관심도와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두 항목 모
두 아침결식군이 높았다. 오후 간식과 야식, 편의점 편의식, 가공음료는 아침결식군이 아침
식사군에 비하여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녁식사 섭취는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
군에 비하여 결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침결식 이유로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모두 시간
이 없어서가 각각 72.3%, 74.1%로 가장 높았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침
결식군의 경우 아침결식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학습과 관련된 부작용인 수업시간에 졸림, 기
억력 감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은 반면, 아침식사군의 경우
는 기운이 없고, 배가 아프거나 속쓰림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침식
사에 대한 태도는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아침식사가 학습, 기억력, 건강에 미
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상과 같이 여고생의 아침결식은 늦은 기상 시간, 외모
를 가꾸기를 위한 미용, 다른 식사의 불규칙성 및 간식, 편의식, 가공음료 등의 섭취 증가, 아
침식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아침결식률이 높은 여고생들은 바쁜 아
침시간에 화장과 같은 외모 가꾸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아침식사의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가 학습능률 향상 및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증진과 건강을 기반으로 한 신체적 아름다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켜 아침식사 섭취를 능동적으
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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